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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바슬라프 니진스키(Vaslav Nijinsky)의 안무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의 음악으로 1913

년 초연된 「봄의 제전, Le Sacre du Printemps」(1913. 5. 29.)은 러시아 이교도의 제의를 배경으로 공동체의 
풍요를 위해 한 여성이 희생제물로 선택되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다룬다(Théâtre des Champs-Élysées, 

1913). 이후 「봄의 제전」은 다양한 안무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해석되며 서로 다른 움직임과 신체 형
식을 통해 새롭게 창작되어 왔다(옹영신, 2011; 장지원, 2013).

「봄의 제전」에 대한 선행연구는 작품의 안무적․미학적 특성, 재창작과 작품 해석, 신체와 몸 담론 등 다
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니진스키 작품의 안무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존 발레의 형식에서 벗
어난 움직임과 안무적 특징, 원시주의와 모더니즘의 수용이 주로 논의되었으며(노혜원, 2008; 배금연, 

2008; 전다원, 2025), 피나 바우쉬(Pina Bausch)의 작품에 대해서는 신표현주의 및 정신분석적․미학적 관
점과 더불어 신체와 탄츠테아터의 미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이 있다(김말복, 나일화, 2008; 박선
영, 2011; 이서현, 김말복, 2017; 채연희, 1998). 동일한 음악을 바탕으로 재창작된 여러 작품에 대해서는 
안무가에 따른 움직임과 작품 해석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이미진, 2018; 장지원, 

2013), 그 외에도 「봄의 제전」에 나타난 신체를 성역할과 섹슈얼리티, 불안과 욕망, 폭력과 죽음 등의 관
점에서 해석하거나(옹영신, 2011; 이지원, 2017), 최근 김현숙(2023)은 다섯 안무가의 ‘희생의 춤’과 마지
막 희생 장면을 비교하여 작품별 안무 특성과 미적 범주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는 「봄의 제전」의 안무적 특성과 재창작을 비롯하여 신체와 몸 담론, 미학적 해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를 축적해왔다. 그러나 희생의 대상으로 특정되는 신체의 부정적 형식과 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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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의 관점에서 미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희생을 마지막 죽음의 장면에 
한정하기보다, 하나의 신체가 공동체적․제의적 관계 속에서 희생의 대상으로 특정되어 죽음에 이르는 과
정에 주목함으로써 신체의 부정성이 희생의 맥락에서 갖는 미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칼 로젠크란츠(Karl Rosenkranz)는 『추의 미학, Ästhetik des Häßlichen』(1853)에서 추를 미와 완전히 
분리된 대상이 아니라 미의 부정을 통해 성립하는 미학적 범주로 논의하였다(로젠크란츠 저, 조경식 역, 

2008, p. 23). 또한 추를 몰형식성, 부정확성, 변형 및 기형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추의 형식적 특성을 구체
화하였다(로젠크란츠 저, 조경식 역, 2008, pp. 441-443). 이러한 관점은 「봄의 제전」에 나타나는 불균형
과 굴곡, 왜곡과 같은 신체의 부정적 형식을 단순히 아름답지 않은 외형으로 판단하기보다 이를 희생의 
맥락에서 미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희생된 신체의 미학적 의미를 살펴보기 위
해서는 이러한 신체의 형식적 부정성과 함께 특정한 신체가 희생의 대상으로 위치하는 관계적 구조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경험이 미적 경험에 관여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니진스키와 바우쉬의 「봄의 제전」에 나타나는 희생된 신체의 부정적 형식과 그 변화 과
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희생된 신체의 미학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로젠크란츠
의 추 개념을 신체의 부정적 형식을 해석하는 미학적 근거로,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희생양 메커니
즘을 희생의 관계적 구조를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함과 동시에, 이해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고통스러운 
예술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미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의 관계를 살펴본다. 여기서 ‘희생된 신체’는 단순히 희
생제물로 선택된 육체나 죽음에 이른 신체에 한정되지 않으며, 공동체적․제의적 관계 속에서 특정한 신체
가 희생의 대상으로 선택되고 그 관계적 위치와 신체 상태가 변화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포함
하는 개념으로 설정한다. 이를 통해 희생된 신체의 추를 하나의 고정된 외형으로 규정하기보다 신체의 부
정적 형식이 희생의 관계와 과정 속에서 어떠한 미적 의미를 획득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작품 분석을 병행한다. 먼저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과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 그리고 고통스러운 예술의 미적 경험에 관한 이해 구성주의적 논의를 바탕으로 희생된 신체의 
개념과 분석 관점을 구성한다. 이를 토대로 선택과 분리, 강제, 왜곡, 소진, 붕괴의 분석 범주를 설정하여 
니진스키와 바우쉬의 「봄의 제전」에 나타나는 움직임과 공간의 사용, 그리고 신체의 형식과 상태를 분석
한다. 이후 두 작품에서 희생된 신체가 형상화되는 방식을 비교하고, 신체의 부정성과 희생의 의미 및 미
적 경험의 관계를 고찰한다.

연구 대상은 니진스키의 1913년 「봄의 제전」과 바우쉬의 1975년 「봄의 제전」으로 한정한다. 니진스
키의 작품은 기존 발레의 정형적 신체 규범에서 이탈한 움직임을 통해 고전발레의 전통적 형식과 움직임 
어법을 해체해 새로운 현대발레의 방향을 제시한 작품이라는 미학사적 의미에서(노혜원, 2008, p. 35; 배
금연, 2008, p. 137)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바우쉬의 작품은 희생제물의 선택과 집단 및 개인의 관계
를 통해 희생의 제의적 구조를 신체적으로 구체화하며, 독일 표현주의와 미국 현대무용을 바탕으로 무용
과 연극의 경계를 확장한 탄츠테아터(Tanztheater)의 미학적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박선영, 2011, pp. 

53, 57-58)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두 작품은 동일한 희생 제의를 다루면서도 니진스키가 기존 
발레의 형식적 규범을 해체하여 새로운 신체 형식을 제시하는 방식과 바우쉬가 탄츠테아터의 미학 안에
서 신체와 제의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방식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니진스키의 원작은 현존하지 않으므로 밀리센트 호드슨(Millicent Hodson)과 케네스 아처(Kenn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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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er)의 복원 작업에 기초한 공연 영상과 관련 문헌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며(Hodson & Archer, n.d.), 

바우쉬의 작품 역시 공식 기록 영상과 관련 문헌을 함께 참고한다. 다만 호드슨과 아처의 니진스키 「봄의 
제전」 복원본은 1913년 초연 자체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복원된 안무에서 확인되는 움직임의 구조와 
2008년 공연 영상에서 관찰되는 공연자의 신체적 변화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작품 분석은 두 「봄의 제전」
에서 희생제물의 선택이 구체화되는 후반부, 특히 최종적인 ‘희생의 춤’과 죽음에 중점을 두되, 희생된 신
체의 형식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작품 전반의 주요 움직임 특성도 함께 검토한다. 따라서 
작품 전반의 모든 움직임을 추의 표현으로 전제하지 않고, 작품에 존재하는 신체의 부정적 형식이 희생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획득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II. 희생된 신체의 이론적 논의와 분석 관점

1.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

로젠크란츠는 『추의 미학』에서 추를 미와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미의 부정을 통
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그는 미를 감각적 요소 안에서 조화로운 총체성을 자유롭게 형성하는 이념으
로 보며, 추는 이러한 미의 긍정적 규정이 부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로젠크란츠 저, 조경
식 역, 2008, p. 27). 따라서 추는 단순히 아름답지 않은 대상의 속성이 아니라 미를 구성하는 형식적 질서
와 규정이 훼손되거나 전도되는 과정에서 성립한다. 또한 추는 미의 부정으로 존재하면서도 동일한 미 이
념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미와 완전히 분리된 반대항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로젠크란츠는 추의 전개 형식을 크게 몰형식성, 부정확성, 변형 및 기형으로 구분한다(로젠크란츠 저, 

조경식 역, 2008, pp. 441-443). 몰형식성은 형식의 통일성과 규칙성이 부정되어 무형태, 불균형, 부조화가 
나타나는 상태이며, 부정확성은 대상의 개념과 형식 사이의 모순, 그리고 기존 규범과 양식으로부터의 일
탈을 의미한다. 변형 및 기형은 대상의 형상과 관계가 왜곡되고 변형되는 것으로 비속과 혐오, 캐리커처 
등의 범주를 포함한다. 이 세 범주는 형식의 해체와 규범으로부터의 이탈, 조화의 파괴, 형상의 왜곡을 통
해 미의 형식적 조건이 부정되는 양상을 구체화한다(이혜원, 2013, p. 50).

그러나 로젠크란츠에게 예술에서의 추는 부정적인 형상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예술
이 추를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추를 추로 만들어 주는 규정과 형태들을 추출해내야 한다(로젠크란츠 저, 

조경식 역, 2008, p. 62). 이는 추한 대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보다 추를 성립시키는 특질을 예술적 형식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과 관련된다. 특히 추를 성립시키는 부정적 특질이 예술적으로 조직될 수 있
다는 점은 희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의 부정적 형식을 미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추의 부정성은 무용에서 신체의 형식과 움직임이 변화하는 양상으로 연결하여 살펴볼 수 있다. 

로젠크란츠가 제시한 추의 형태는 무용에서 움직임과 공간, 신체 형태의 해체와 왜곡을 설명하는 방식으
로 수용되었다(이혜원, 2013, p. 66). 따라서 신체의 통일성과 균형이 해체되고 규범적인 형식으로부터 이
탈하거나 기존의 신체 관계가 변형되는 양상은 추의 부정성이 신체적으로 형상화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체의 부정적 형식’을 신체의 통일성과 균형, 규범적 형식이 해체되거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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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미의 형식적 질서가 부정되어 나타나는 신체 형식으로 이해한다.

2. 희생된 신체의 개념과 미적 경험

희생은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을 통해서 개인의 죽음이나 고통에 한정되지 않고 공동체의 질서와 
개인의 신체가 관계 맺는 제의적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지라르는 공동체 내부의 갈등과 상호 폭력
이 극대화될 때 분산되어 있던 폭력이 하나의 희생양에게 집중되고 구성원들이 그 희생양에 대한 폭력에 
합의하는 ‘폭력적 만장일치’를 통해 공동체의 질서가 회복되는 구조를 설명한다(지라르 저, 김진식, 박무
호 역, 2000, pp. 123-126). 이 과정에서 보복이나 복수가 어려운 희생자가 폭력의 대상으로 선택되고 그 
죽음으로 공동체는 내적 갈등을 해소하여 질서를 회복하게 된다(이종원, 2015, pp. 285-290). 

희생의 구조에서 희생자는 단순히 죽음을 맞이하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가 작동하는 신체적 
대상으로 위치한다. 지라르는 공동체 내부에 분산되어 있던 원한과 증오가 단 한 사람에게 수렴되고, 공
동체가 폭력이나 재앙의 원인을 그 희생양에게 돌림으로써 제거의 대상으로 삼는 과정을 이야기한다(지
라르 저, 김진식, 박무호 역, 2000, p. 123; 지라르 저, 김진식 역, 2007, pp. 70-72). 이처럼 희생은 개인의 
죽음을 넘어 특정한 신체가 공동체 안에서 희생의 대상으로 위치하는 관계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희생된 신체’는 단순히 희생의 대상으로 선택된 육체가 아닌, 희생이라는 공동체적․
제의적 질서가 신체에 작용하면서 그 상태와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적 신체’로 이해된다. 지라르의 희생
양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구별되어 제거되는 관계적 구조 속에서 성립하며, 희생양 선택은 희
생자의 실제적인 죄나 책임 자체보다 공동체가 그를 희생의 대상으로 특정하는 차이와 징후에 의해 이루
어진다(지라르 저, 김진식 역, 2007, pp. 33-39).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과정적 신체’는 희생자의 죽음
이라는 최종적인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대상으로 특정되고 다른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관계적 변화에서부터 신체의 부정적 형식이 지속되고 소진과 붕괴에 이르는 시간적 변화 전체를 포함한
다. 다만 「봄의 제전」의 희생은 공동체 내부의 갈등이 특정한 개인에게 전이되는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
즘과 동일한 구조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지라르의 논의를 공동체가 특정한 신체를 희생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구별하여 제거에 이르게 하는 관계적 구조를 설명하는 관점으로 활
용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희생된 신체는 제의적 질서에 의해 움직임과 위치가 제한되며 기존의 자율성과 안정
성을 상실해간다. 이때 자율성과 안정성의 상실은 지라르가 직접 제시한 희생양의 속성이 아닌 그의 희생
양 메커니즘을 무용의 신체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 설정한 분석적 개념으로, 자율성은 집단적․제의적 질서 
내에서 개인의 신체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며, 안정성은 신체가 균형과 움직임
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이다. 즉, 모든 고통받거나 훼손된 신체가 곧 희생된 신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체를 희생의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공동체적․제의적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희생된 
신체는 단순히 피해자의 몸이나 죽은 신체와는 구별되며, 신체의 훼손과 소멸 역시 희생의 관계 속에서 
특정한 의미를 획득한다.

희생된 신체에서 나타나는 고통과 파괴는 예술에서 미적 경험의 문제와 이어진다. 현실에서의 고통은 
부정적 경험으로 인식되지만, 예술에서는 고통과 공포, 죽음과 같은 부정적 경험 또한 지속적으로 감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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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어 왔다. 고통스러운 예술의 감상에 관한 구성주의적 입장에서는 고통을 단순히 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작품 감상의 가치를 구성하는 일부로 파악한다. 특히 이해 구성주의는 고통스러운 경
험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구성적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 이때 이해는 작품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사실적 인식과 더불어 감정적 반응을 통해 그 상황의 의미와 중요성을 ‘느껴서 아는 
것’을 포함한다(최근홍, 2022, pp. 427, 434-435). 그러므로 희생된 신체의 미적 경험은 파괴된 신체가 아
름다운 형상으로 전환되거나 미화되는 것에 있지 않고 공포와 긴장, 신체의 취약성이나 소멸과 같은 부정
적 경험이 희생의 의미를 구성하고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희생된 신체는 앞서 살펴본 로젠크란츠의 추와도 접점을 갖는다. 희생 과정에서 신체의 자율성과 안정
성이 제한되고 고통과 죽음이 가시화될 때, 작품에 존재하는 신체의 부정적 형식은 희생의 관계 안에서 
특정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희생된 신체의 추는 하나의 고정된 ‘추한 형상’보다 신체의 부정성이 희생
의 관계 속에서 특정되고, 이후 반복과 소진을 거쳐 변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미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무용에서 희생된 신체의 분석 관점

희생된 신체의 과정적 특성을 무용에서 살펴보기 위해 희생제의의 구조와 로젠크란츠의 추 개념, 현대
예술과 무용의 신체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선택과 분리, 강제, 왜곡, 소진, 붕괴로 구분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희생이 신체에 작용하는 관계적․형식적․시간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재구성한 범주이다. 구체적으로 선택과 분리는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에서 집단의 
폭력이 특정한 희생자에게 집중되고 그 대상이 다른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관계적 구조를 신체와 공간의 
차원에서 살펴보기 위해 설정하였다(지라르 저, 김진식, 박무호 역, 2000, p. 123; 지라르 저, 김진식 역, 

2007, pp. 33-39). 강제와 왜곡은 각각 희생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신체의 자율성 제한과 로젠크란츠의 
추 개념에 따른 형식적 질서의 부정을 분석하기 위한 범주이며, 소진과 붕괴는 이러한 신체 변화가 반복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누적되고 최종적인 신체 상태의 변화로 귀결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하였다. 

따라서 다섯 개의 분석 범주는 하나의 이론에서 직접 도출된 것이 아니라 희생의 관계적 구조와 추의 형
식적 특성, 무용에서 신체 변화가 시간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종합하여 구성한 분석적 범주이다. 각 범
주는 독립적으로 나타나기보다 서로 중첩되거나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희생된 신체를 형성한다.

선택과 분리는 공동체에 속해 있던 신체가 희생의 대상으로 특정되어 다른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과정
이다. 희생양 메커니즘에서 희생자는 공동체의 폭력이 집중되는 대상으로 선택되며(지라르 저, 김진식, 

박무호 역, 2000, p. 123; 이종원, 2015, p. 286), 이는 무용에서 집단과 개인의 공간적 배치와 움직임의 관
계를 통해 가시화될 수 있다. 집단적 움직임으로부터 특정 신체가 이탈하거나 시선과 방향이 한 신체에 
집중되는 양상은 희생자의 관계적 분리를 신체적․공간적 분리로 구체화한다.

강제는 선택되고 분리된 신체의 움직임이 외부의 질서와 압력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다. 현대무용에서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움직임과 공간적 제약은 무용수의 개별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신체를 외부의 
지시와 구조에 복속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왕지, 황의해, 2025, pp. 509-510). 이러한 신체적 특
성은 희생의 과정에서 집단적이고 제의적인 질서가 개인의 신체적 자율성과 행위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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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결된다. 특정한 움직임이 반복되거나 집단 및 타인에 의해 이동의 방향과 동선이 통제되는 양상은 
희생된 신체에 작용하는 강제를 구체적으로 가시화한다.

왜곡은 신체의 형식적 질서가 훼손되고 규범적 신체 형식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희생된 신
체의 분석에서는 이러한 신체 형식이 희생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특정되고 지속되는지를 살펴본다. 로젠
크란츠의 몰형식성과 부정확성, 변형 및 기형은 무용에서 형식의 해체, 규범으로부터의 일탈, 신체 형상
의 변형이라는 점에서 연결되며, 이는 해체성, 우연성, 왜곡성 등을 가진 움직임과 공간, 신체 형태를 통해 
논의되었다(이혜원, 2013, p. 66). 또한 신체와 움직임의 수평성은 정형화된 신체의 수직적 형상을 해체하
는 비정형의 방식으로 논의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신체 변화와 연결된다(강덕봉, 2018, p. 6). 이러한 요소
들은 무용에서 직립된 신체가 지면을 향해 하강하거나 균형과 대칭이 무너지고, 관절과 신체 선이 굴곡되
거나 비틀리는 움직임 등에서 나타날 수 있다.

소진은 반복과 긴장의 누적으로 신체적 피로와 그 흔적이 가시화되고 신체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의
미한다. 앞서 살펴본 강제와 왜곡이 각각 신체의 자율성 제한과 형식적 변화를 보여준다면, 소진은 이러
한 변화가 반복되는 움직임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신체에 누적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범주이다. 소진
은 반드시 움직임의 약화만을 뜻하지 않으며, 무용에서는 지속적인 반복에 따른 호흡과 움직임의 특질, 

신체 중심과 균형 유지 방식이 변화하거나 땀과 피로의 흔적이 실제 육체에 축적되는 양상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

붕괴는 희생 과정에서 누적된 신체의 변화가 극대화되어 기존의 안정성과 운동 가능성을 유지하기 어
려워지는 상태를 뜻한다. 소진이 반복과 시간의 누적 속에서 변화하는 신체 상태를 포착한다면, 붕괴는 
그 변화가 희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떠한 형상으로 귀결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범주이다. 이는 무용에
서 균형의 상실과 낙하, 지면으로의 귀착, 움직임의 약화 또는 중단 등으로 가시화될 수 있으며, 단순한 서
사적 죽음의 재현을 넘어 희생 과정에서 지속되어 온 신체의 안정성과 운동 가능성의 변화가 최종적인 하
나의 신체적 형상으로 드러나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분석 관점은 희생된 신체를 하나의 고정된 형상이 아니라 선택과 분리, 강제, 왜곡, 소진, 붕
괴라는 상호 연관된 신체적 양상으로 구체화한다. 이에 다음 장에서 선택과 분리, 강제를 희생자와 집단 
사이의 관계적 변화로, 왜곡을 신체 형식의 변화로, 소진과 붕괴를 반복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누적되고 
귀결되는 신체 변화로 살펴본다.

연번 분석 범주 개념적 의미 주요 관찰지표 분석적 근거

1 선택․분리 희생 대상으로 특정되어
집단과 관계적으로 구별되는 상태

집단으로부터의 이탈, 
독립된 움직임, 
공간적 고립, 

집단의 시선․방향 집중

지라르(2000, 2007);
이종원(2015)

2 강제
집단적․제의적 질서에 의해

신체 자율성과 행위 가능성이 
제한되는 상태

특정 움직임 반복, 
이동 범위․방향 제약,
집단과 타인에 의한

동선․행동 통제

왕지, 황의해
(2025)

<표 1> 희생된 신체의 분석 범주와 관찰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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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봄의 제전」에 나타난 희생된 신체

1. 니진스키의 「봄의 제전」(1913)

니진스키의 「봄의 제전」은 1913년 샹젤리제 극장(Théâtre des Champs-Élysées)에서 발레 뤼스(Ballets 

Russes)에 의해 초연되었다. 작품은 제1막 ‘대지의 찬양(L’Adoration de la Terre)’과 제2막 ‘희생(Le 

Sacrifice)’으로 구성되며, 제2막에서는 한 여성이 희생제물로 선택되어 조상들 앞에서 신성한 춤을 추는 
제의적 구조가 나타난다(Théâtre des Champs-Élysées, 1913). 니진스키의 안무는 당시 발레에서 익숙했던 
신체 움직임과 다른 형태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턴 인(turn-in)과 기하학적이고 굴곡된 신체, 군집적인 움
직임은 기존 발레의 정형적 움직임에서 벗어난 니진스키 작품의 안무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전다원, 

2025, p. 29). 니진스키의 원작 안무는 현존하지 않으므로, 작품 분석에는 호드슨이 니진스키의 1913년 안
무를 복원 및 무대화하고, 아처가 니콜라스 로에리흐(Nicholas Roerich)의 무대와 의상을 복원 및 감독한 
버전을 마린스키 발레(Mariinsky Ballet)가 2008년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 마린스키 극
장(Mariinsky Theatre)에서 공연 및 촬영한 영상 자료를 활용한다(Hodson & Archer, n.d.; Medici.tv, n.d.). 

호드슨과 아처의 복원본은 초연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장기간의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1987년 조프리 발레(Joffrey Ballet)를 통해 초연된 이후 여러 발레단을 통해 재공연되었다(Hodson & 

Archer, n.d.).

가. 희생제물의 선택과 신체의 분리

「봄의 제전」에서 희생은 공동체 내부의 한 여성이 희생제물로 선택되어 다른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과
정에서 구체화된다. 제2막 ‘희생’에서 여성 무용수들은 무대 중앙을 중심으로 원형의 군무를 형성하고 한 
사람씩 건너뛰며 두 개의 원을 만들었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형태를 반복한다. 그 과정에서 집단은 
한 여성을 원의 움직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중앙에 남도록 하며, 선택된 여성이 다른 구성원들과 구
별되는 위치에 놓이게 한다. 이때 한 지점을 응시한 채 정지해 있는 여성과 시선의 방향을 상하로 전환하
며 움직이는 집단의 대비는 선택된 신체를 집단의 움직임으로부터 더욱 뚜렷하게 분리한다. 반복되는 원

3 왜곡
신체의 형식적 질서가 훼손되고

규범적 신체 형식으로부터
이탈하는 상태

지면으로의 하강,
균형․대칭의 변화,

굴곡․비틀림

로젠크란츠(2008);
이혜원(2013);
강덕봉(2018)

4 소진
반복과 긴장의 누적으로
신체적 피로와 그 흔적이

 가시화되는 상태

호흡 변화,
움직임 특질 변화,

중심․균형 유지 방식 변화
땀․피로의 흔적

본 연구의
분석적 구체화

5 붕괴
누적된 신체 변화가 극대화되어 
안정성과 운동 가능성 유지가

어려운 상태

균형 상실,
낙하,

지면 귀착,
움직임 약화․중단

본 연구의
분석적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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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군무와 공간적 배치는 희생제물을 향한 제의적 질서를 가시화하고, 선택된 여성은 공동체의 구성원
에서 희생의 대상으로 관계적 위치가 변한다. 이는 공동체가 특정한 신체를 다른 구성원들과 구별하여 희
생의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의 관계적 구조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지라르 
저, 김진식 역, 2007, pp. 33-39).

선택 이후 희생제물과 집단 사이의 움직임 차이는 공간적 분리를 더욱 확대한다. 원형의 군무는 팔을 
위로 뻗거나 다리를 접으며 뛰는 동작, 분리된 희생제물 주위를 허리를 숙인 채 뛰면서 도는 동작들을 지
속적으로 반복하며 집단의 시선과 움직임을 희생제물에게 집중시킨다. 이후 남성 무용수들과 동물 형상
의 탈을 쓴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집단의 움직임은 무대 전체로 확장된다. 이들은 무대에 흩어졌다가 다시 
원형으로 결집하며 회전하거나 발을 구르고 도약하는 움직임을 반복하는 반면, 선택된 여성은 이 모든 과
정 동안 제자리에 정지한 채 한 지점을 응시하는 상태를 유지한다. 이처럼 무대 전체를 이동하며 움직이
는 집단과 정지된 개인의 대비는 희생제물의 분리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를 통해 공동체에 속해 
있던 신체가 고립된 희생의 대상으로 부각된다. 이때 분리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의 발생뿐만 아니라, 하
나의 신체가 집단 내에서 다른 의미와 기능을 부여받는 관계적 분리로도 이해할 수 있다.

희생제물의 분리는 마지막 ‘희생의 춤’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선택된 여성의 춤은 희생제물로 지목된 
이후 조상들 앞에서 수행되는 제의적 절차로 제시되는데(Théâtre des Champs-Élysées, 1913), 무대의 중
앙에서 집단으로부터 분리된 채로 팔을 수직으로 흔들며 뛰거나 발을 구르며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치는 
등의 동작들을 홀로 수행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난다. 이 독무는 개인적 기교를 부각하는 움직임보다, 선택
된 신체가 제의 질서 안에서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개인의 행위 가능성이 
제의적 질서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에서 앞서 설정한 강제의 범주와도 이어진다. 

나. 신체의 왜곡과 추의 형상화

니진스키의 「봄의 제전」에서 희생제물에게 나타나는 왜곡된 신체 형식은 작품 전반에 나타나는 신체 
형식과 유사하다. 작품의 무용수들은 발을 과도하게 안쪽으로 돌린 턴 인 포지션과 굽혀진 허리, 낮은 
중심, 평면적이고 각진 형태를 형성하며 기존 발레의 정형적 신체와 상이한 형식을 보인다. 낮은 무게 중
심으로 지면을 강하게 누르며 뛰는 움직임과 평면적이고 비대칭적인 상․하체의 형상은 상승과 직립적 균
형보다 하강과 지면을 향하는 신체 형상을 보이며, 이는 정형화된 신체의 완결성이 수평성과 지면 지향성
을 통해 해체되는 비정형 신체의 양상과 연결된다(강덕봉, 2018, p. 6). 선택된 여성 역시 이러한 신체 형
식을 유지한 채 집단으로부터 분리되어 ‘희생의 춤’에 이른다. 팔을 좌우로 벌렸다가 모으면서 이동하거
나 도약하고, 상체를 뒤로 젖히면서 앞으로 쓰러져 지면을 주먹으로 치는 동작을 수행한다. 다시 일어선 
뒤에도 상체를 뒤로 젖히거나 한쪽 다리를 잡은 채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들이 이어지면서 신체의 중
심이 흔들리고 지면을 향해 하강하는 형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신체 형식은 앞서 살펴본 로젠크란츠의 추의 범주를 통해 해석할 수 있다. 각지고 비대칭적인 
신체 형태는 조화로운 신체의 통일성이 해체된다는 점에서 몰형식성과 접점을 가지며, 과도한 턴 인이나 
직립적인 균형에서 이탈한 신체는 기존 발레의 규범적 형식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부정확성과 연결된다. 

또한 신체 마디를 꺾고 비틀어 연속적인 신체 선을 분절시키는 형태는 기존 신체의 형태와 관계를 변형한
다는 점에서 변형 및 기형과도 이어진다. 이처럼 니진스키 안무의 신체는 정형적인 발레 신체의 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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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하고 왜곡한다는 점에서 로젠크란츠가 설명한 추의 형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작품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신체 형식은 희생제물이 집단으로부터 분리되고 제의의 대
상으로 특정되면서 희생의 맥락 안에 놓이게 된다. 선택된 여성은 동일한 신체 형식을 유지한 채 마지막 
‘희생의 춤’에서도 그 부정적 형상을 지속한다. 이때 희생된 신체의 추는 희생 이후 새롭게 발생한 외형적 
왜곡이라기보다, 작품 전반에 존재하는 규범적 신체 형식의 부정이 희생제물의 선택과 분리라는 제의적 
맥락 안에서 특정한 의미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형상화된다. 이후 이러한 신체 형식은 마지막 ‘희생의 춤’

에서 반복되면서 소진과 붕괴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다. 반복과 소진을 통한 희생의 완성

니진스키의 「봄의 제전」에서 반복은 마지막 ‘희생의 춤’에서 희생된 신체의 긴장과 피로를 누적시키며 
소진을 가시화한다. 선택된 여성은 팔을 수직으로 흔들며 뛰거나 발을 구르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치는 
동작과 상체를 뒤로 젖힌 채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움직임 등을 반복한다. 이때 반복은 단순한 동작
의 재현에 머무르지 않고 앞서 나타난 굴곡되고 불안정한 신체 형식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시키는 안
무적 구조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2008년 복원 공연에서 반복이 진행되어도 움직임의 속도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지만, 이러한 반복을 수행하는 희생제물의 호흡이 가빠지고 입이 점차 벌어지는 등 실제 
공연자의 신체 변화가 관찰된다. 이는 복원된 안무의 구조적 특성 자체로 일반화할 수 있는 변화라기보다 
해당 공연에서 반복적 움직임을 수행하는 실제 신체에 나타난 피로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소
진은 운동능력이 점차 약화되는 방식보다 반복적인 안무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신체에 나타나는 피로의 흔적을 통해 가시화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반복을 지속하던 희생제물은 마지막까지 빠른 도약과 발 구르기를 이어가다가 상수 방향을 향한 채로 
시선과 두 팔을 위로 올렸다가 상체를 뒤로 젖혀 지면에 눕는다. 이후 누운 상태에서 몸통을 굴곡시키며 
상체를 일부 들어 올렸다가 다시 지면에 눕고, 마지막에는 주변의 남성 무용수들에 의해 들어 올려지면서 
스스로 수행하던 움직임을 멈춘다. 이처럼 마지막 붕괴는 움직임의 속도가 점진적으로 약화된 끝에 발생
하기보다, 반복을 지속하던 신체가 지면으로 귀착되고 자율적인 움직임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선택과 분리에서 시작된 희생은 신체의 형식적 왜곡과 반복에 따른 소진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
율적인 움직임이 중단되는 붕괴의 형상으로 완결된다. 

희생자의 최종적인 붕괴는 작품 전반에서 지속되어 온 신체의 왜곡과 불균형이 조화로운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극대화된 결과로 나타난다. 이때 작품 전반에 나타나는 신체의 부정성은 선택과 
분리를 통해 제의의 대상으로 특정되고 반복적인 움직임의 지속과 그 수행에서 나타나는 신체 변화를 
거쳐 최종적인 움직임의 중단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니진스키의 「봄의 제전」에서 희생된 신체의 미적 
의미는 파괴된 몸이 다시 조화로운 형상으로 회복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부정성이 희생의 
과정 속에서 제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변화하여 최종적인 붕괴의 형상에 도달하는 것에서 형성된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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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우쉬의 「봄의 제전」(1975)

바우쉬가 안무한 「봄의 제전」은 1975년 12월 3일 부퍼탈 오페라하우스(Opernhaus Wuppertal)에서 초연
되었다(Pina Bausch Foundation, n.d.). 작품 분석에는 1978년 탄츠테아터 부퍼탈(Tanztheater Wuppertal)이 
함부르크 스튜디오(Studio Hamburg)에서 공연하고 독일 공영방송 ZDF가 제작․촬영한 공식 기록 영상을 
활용한다(Pina Bausch Foundation, n.d.). 바우쉬는 스트라빈스키의 음악과 한 여성이 공동체의 희생제물
로 선택되어 죽음에 이르는 제의적 구조를 바탕으로 작품을 구성하였다. 무대 전체는 흙이 깔려 있으며, 

작품에 등장하는 붉은색 천과 집단 및 개인의 대비는 희생제물의 선택과 분리를 가시화한다. 

가. 희생제물의 선택과 신체의 분리

바우쉬의 「봄의 제전」에서 희생제물의 선택과 분리는 집단과 개인의 관계를 통해 구체화된다. 여성 무
용수들과 남성 무용수들은 각각 집단을 형성하거나 서로 교차하면서 움직이는데, 여성 무용수들은 원형
의 군집을 이루며 내부를 응시하다가 한 명씩 이탈하여 특정한 방향을 응시한 뒤 다시 군무로 돌아가며, 

남성 무용수 집단은 여성 무용수들과 교차하거나 근접하면서 집단 간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이처럼 집단
의 결집과 개별 신체의 이탈이 반복되면서 집단과 개인의 위치 관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개별 신체가 
집단으로부터 구별되는 공간적 구조가 형성된다.

희생제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붉은 천은 특정 신체를 다른 구성원들과 구별하는 시각적 장치로 작용
한다. 붉은 천은 작품의 시작부터 이미 흙 위에 있으며, 한 명의 여성 무용수가 그 위에 엎드려 있다. 이후 
작품이 진행되는 동안 이것은 여성 무용수들 사이에서 이동하고, 이를 받은 무용수는 빠르게 상체를 숙이
거나 다른 무용수에게 건네는 움직임을 반복한다. 이후 여성 무용수들은 원형으로 모여 내부를 향하고 있
다가 한 명씩 붉은 천을 가지고 한 명의 남성 무용수를 마주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음악의 전환과 함께 한 
명의 무용수가 선택된다. 선택된 여성은 붉은 천을 착용함으로써 무채색의 의상과 흙으로 이루어진 무대
에서 시각적으로 구별되고 희생제물로서의 위치 또한 명확해진다. 그러므로 붉은 천은 처음부터 특정한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희생을 상징하기보다, 여러 여성의 신체를 거쳐 이동하면서 희생 가능성을 집단 내
부에 지속시키고, 그 가능성이 최종적으로 하나의 신체에 귀속되는 과정을 가시화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희생제물의 선택은 이후 서로 다른 움직임의 속도와 동선이 대비되면서 더욱 분명한 분리로 이어진다. 

군무는 상체를 숙이고 무릎을 굽혀 반동을 주는 등의 기존 움직임을 빠르게 반복하는 반면, 남성 무용수
는 선택된 여성의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를 잡은 채 천천히 이동하고 희생제물은 그에 이끌려 함께 움직
인다. 주변의 군무는 이들보다 빠른 속도로 공간을 이동하면서 두 사람 사이를 통과하거나 멀리 떨어진 
구도를 형성하며 움직임과 동선의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처럼 선택된 여성은 붉은 천을 통해 
시각적으로 구별되는 동시에 집단의 움직임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된다. 특히 희생제물의 어깨를 붙잡
은 남성 무용수가 희생제물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은 선택된 신체의 이동 방향과 행위 가능성이 다른 신
체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에서 강제의 양상을 직접적으로 가시화한다. 따라서 바우쉬의 작품에서 희생제
물의 선택과 분리는 붉은 천을 통한 시각적 구별과 집단 및 개인의 공간적 위치와 움직임의 대비, 그리고 
선택 이후 신체에 가해지는 강제가 중첩되면서 공동체에 속해 있던 하나의 신체가 희생의 대상으로 전환
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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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체의 왜곡과 추의 형상화

바우쉬의 「봄의 제전」에서 희생제물에게 나타나는 굴곡과 하강의 신체 형식은 작품 전반의 군무에서 
나타나는 신체 형식과 유사하다. 무용수들은 팔꿈치를 복부 쪽으로 당기며 상체를 깊게 숙이거나, 무릎을 
반복적으로 굽혔다 펴면서 상체의 방향을 위아래로 전환하는 동작을 지속한다. 이러한 움직임에서 신체
는 직립된 수직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보다 상체의 굴곡과 무릎의 굽힘을 통해 중심이 낮아지고 지면
을 향하는 형상을 반복한다. 이는 수직적 신체 형식의 해체와 수평성 및 지면 지향성을 통해 나타나는 비
정형 신체의 논의와도 연결된다(강덕봉, 2018, p. 6). 선택된 여성 역시 이러한 신체 형식을 유지한 채 집
단으로부터 분리되며, 마지막 독무에서도 앞서 군무에서 나타났던 굴곡과 반동을 주는 등의 움직임을 변
형된 형태로 반복하여 수행한다. 이러한 군무와 독무의 움직임 유사성은 희생제물의 신체가 집단과 완전
히 다른 움직임 형식을 새롭게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던 신체 형식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집단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된 이후 이러한 움직임이 하나의 신체에 집중되고 
반복되면서 동일한 신체 형식은 희생의 대상으로 특정된 신체의 움직임으로 의미화된다.

작품이 진행될수록 지속되는 움직임과 흙의 접촉은 무용수의 실제 육체에 흔적을 남긴다. 쉼 없이 이어
지는 움직임과 공간 이동 속에서 무용수들의 호흡은 거칠어지고 의상은 땀으로 젖으며, 무용수들의 머리
카락 역시 반복되는 상체 움직임에 따라 점차 흐트러진다. 또한 흙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신체와 의상
에는 흙의 흔적이 축적된다. 이처럼 땀과 거친 호흡,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의상, 흙의 흔적이 나타나는 신
체는 통제되고 완결된 형상에서 벗어나 움직임을 수행하고 있는 육체의 물질적 상태를 전면에 드러낸다. 

이러한 신체의 물질성은 흙 위에서 뛰고 달리고 구르는 움직임과 땀과 흙으로 뒤덮이는 신체를 통해 강조
된다는 선행연구의 논의와도 연결된다(박선영, 2011, pp. 59-60). 따라서 흙과 땀, 호흡을 비롯한 신체의 
흔적은 희생의 과정이 추상적인 서사에 머무르지 않고 움직임을 수행하고 있는 육체의 변화로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체 형식과 실제 육체의 변화는 로젠크란츠의 추의 관점과도 연결된다. 굴곡과 하강을 통해 
안정적인 신체의 통일성이 흔들리는 것은 몰형식성과, 규범적이고 완결된 신체 형식으로부터의 이탈은 
부정확성과 연결된다. 또한 신체 선이 굴곡되고 신체가 지면과 뒤엉키면서 기존 신체의 형태와 관계가 변
형되는 양상은 변형 및 기형과도 관련된다. 이러한 신체 형식은 희생제물에게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전반의 무용수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선택된 여성은 동일한 신체 형식을 유지한 채 집
단으로부터 분리되고 마지막 독무에 이른다. 이때 작품 전반에 존재하는 굴곡과 하강의 신체 형식은 희생
제물의 선택과 분리라는 제의적 맥락 안에서 특정되고, 앞서 살펴본 움직임을 수행하는 육체의 변화와 결
합하면서 희생된 신체의 추를 형상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마지막 독무의 반복 속에서 소진과 붕괴의 과정
으로 이어진다.

다. 반복과 소진을 통한 희생의 완성

바우쉬의 「봄의 제전」에서 반복은 희생된 신체의 변화를 누적시키며 소진을 가시화한다. 작품에서는 
몸통을 강하게 수축시키는 움직임과 무릎을 굽혔다 펴며 상체를 위아래로 전환하는 동작, 팔을 위로 뻗었
다가 지면을 향해 밀어내리며 상체와 무릎에 반복적으로 반동을 주는 동작 등이 지속된다. 이러한 움직임
이 작품 전반에 걸쳐 지속되면서 실제 무용수의 육체에는 피로의 흔적이 점차 축적된다. 이때 소진은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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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의 약화만을 의미하기보다 반복이 지속되는 시간 속에서 거친 호흡과 땀,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흙의 
흔적이 신체에 누적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움직임 속에서 신체는 단순한 표현의 수
단이 아니라 움직임의 시간과 그 결과가 실제 육체에 축적되고 드러나는 대상으로 나타난다.

반복을 통해 축적된 소진은 마지막 희생자의 독무에서 집중된다. 붉은 의상을 입은 여성은 빠르게 움직
이는 집단 사이에서 홀로 정지해 있다가, 집단의 움직임이 멈춘 뒤 앞서 군무에서 나타났던 여러 동작구
를 변형하고 결합하여 빠른 속도로 반복한다. 팔을 뻗었다가 몸통을 감싸며 상체를 숙이거나, 몸을 뒤로 
젖혔다가 다시 앞으로 수축시키고, 무릎을 짚은 채 이동하며 반동을 주거나 얼굴을 감싸는 동작을 이어
간다. 이처럼 군무에서 나타났던 움직임은 집단으로부터 분리된 희생제물의 신체에 집중되어 연속적으
로 수행되며, 반복을 통해 희생의 과정과 결합한다. 이와 함께 팔로 몸통을 쓸어내리면서 상체를 앞으로 
던지듯 굴곡시키는 움직임 또한 제자리에서 반복되며,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의상, 거친 호흡 등 신체적 
피로의 흔적이 드러난 상태에서도 움직임은 지속된다. 마지막에는 두 팔을 앞으로 길게 뻗은 채 신체 전
체를 전방으로 기울여 일직선에 가깝게 흙으로 덮인 지면에 낙하하며 엎어진다. 반복을 지속하던 신체가 
최종적으로 지면에 붕괴하는 과정은 작품 전반에서 누적되어 온 신체적 소진이 마지막 희생제물의 신체
에서 극대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마지막 독무는 죽음을 단순히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데 그치
지 않고 반복을 실제로 수행한 육체의 소진이 최종적인 붕괴와 연결되면서 희생이 하나의 신체적 사건으
로 완결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희생자의 최종적인 붕괴는 작품 전반에서 지속되어 온 신체의 부정성이 반복과 소진을 거치며 극대화
되는 추의 형상과 연결된다. 그러나 이때의 추는 단순히 훼손되거나 피로한 신체의 외형에 머무르지 않
는다. 반복을 수행하는 실제 육체에 축적된 변화와 최종적인 붕괴는 희생의 과정이 신체 변화로 구체화되
는 양상을 보여주며, 희생이 수반하는 폭력과 취약성, 신체의 피로와 소멸을 감각적으로 드러낸다. 따라
서 바우쉬의 「봄의 제전」에서 희생된 신체의 미적 의미는 신체의 피로와 붕괴가 제거되지 않은 채 희생의 
과정 자체를 구성하고, 그 부정성이 최종적인 붕괴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데서 형성된다. 

IV. 희생된 신체의 미적 구조와 의미

1. 희생된 신체의 표현 방식과 미적 비교

니진스키와 바우쉬의 「봄의 제전」은 모두 공동체 내부에서 한 여성이 희생제물로 선택되고, 집단으로
부터 분리된 이후 제의적 질서 속에서 신체의 위치와 상태가 변화하며 왜곡과 반복, 소진을 거쳐 죽음에 
이르는 제의적 구조를 공유한다. 그러나 희생된 신체를 형상화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니진스키의 작
품에서는 기존 발레의 규범적 신체 형식을 부정하는 안무적 신체가 희생의 맥락 안에서 특정되는 방식으
로 나타난다. 턴 인, 굴곡된 관절, 낮은 중심과 비대칭적 신체 형태는 턴 아웃(turn-out)과 직립성, 상승성 
및 균형을 중심으로 구성된 발레 신체의 정형성에서 벗어나며, 작품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신체 형식은 선택된 여성이 집단으로부터 분리되고 제의의 대상으로 특정되면서 희생의 맥락 안에서 새
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마지막 ‘희생의 춤’에서 이러한 신체 형식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며, 선택과 분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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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작된 희생은 소진과 최종적인 붕괴로 이어진다.

바우쉬의 작품에서는 작품 전반에 나타나는 굴곡과 하강의 신체 형식이 희생의 맥락에서 특정되고, 무
용수 신체의 물질적 변화와 결합하면서 희생된 신체의 부정성이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선택 이후 희
생제물은 남성 무용수에게 어깨를 붙잡힌 채 그의 이동에 따라 움직이며 신체의 이동과 행위가 직접적으
로 제한되는 강제의 양상을 보인다. 또한 지면을 향하는 움직임과 반복적인 신체의 굴곡 및 반동을 주는 
움직임은 마지막 독무까지 지속되며, 그 과정에서 땀과 거친 호흡, 흙의 흔적과 흐트러진 외형 등 실제 육
체의 변화가 가시화된다. 이때 반복은 희생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움직임을 수행하는 육
체에 피로를 누적시킨다. 그러므로 니진스키의 희생된 신체가 규범적인 발레 신체의 부정이 희생의 맥락 
안에서 특정되는 방식으로 형식적 부정을 드러냈다면, 바우쉬의 희생된 신체는 반복과 지면 접촉을 수행
하는 실제 육체의 변화와 물질적 소진을 전면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의 희생된 신체는 모두 조화롭고 안정적인 신체가 다시 회복되는 방
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작품 전반에 존재하는 굴곡과 불균형 등의 신체 형식은 희생제물의 선택과 분리
를 통해 희생의 맥락 안에서 특정되고, 제의적 질서에 의해 신체의 자율성과 행위 가능성이 제한되는 강
제와 반복, 소진을 거쳐 최종적인 붕괴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조화와 불균형, 굴곡과 낙하, 

피로와 죽음은 단순한 추한 외형에 머무르지 않고 희생에 이르는 연속적인 신체적 과정의 일부로 조직
된다. 따라서 두 작품은 희생된 신체를 형상화하는 구체적인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신체의 부정성을 
제거하거나 조화로운 형상으로 회복시키지 않은 채 희생의 과정 안에서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공통된 미
학적 구조를 형성한다.

2. 희생된 신체의 부정적 형식과 미적 경험

희생된 신체의 추와 미적 경험의 관계는 신체의 부정적 형식이 지속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난다. 앞서 
살펴본 추의 미학에 따르면, 예술에서 추의 형상화는 부정적 형상을 조화로운 형태로 변화시키는 데 한정
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봄의 제전」의 왜곡과 불균형, 소진과 붕괴는 신체의 부정성이 제거되지 
않은 채 희생의 과정과 결합하고 하나의 예술적 형상으로 조직되어 미적 경험의 조건을 형성한다.

니진스키와 바우쉬의 작품에서 관객이 경험하는 것은 신체의 부정적 형식이 특정한 희생자의 신체에
서 지속되는 과정이다. 이때 굴곡과 하강, 불균형과 낙하, 피로와 죽음 같은 신체의 부정적 양상은 희생이 
수반하는 폭력성과 신체적 취약성을 감각적으로 드러낸다. 살펴보았듯 이해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부정적 경험은 희생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 관여할 수 있다(최근홍, 2022, pp. 434-435).

그 결과 희생된 신체의 추는 특정한 신체가 희생의 대상으로 선택되고 집단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
서 의미화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작품에서 신체의 부정적 형식은 희생의 대상으로 특
정된 신체에 지속되면서 희생의 맥락 안에서 이전과 다른 의미를 획득한다. 특히 동일한 굴곡과 불균형 
등의 형식이라도 집단의 움직임으로 나타날 때와 집단으로부터 분리된 희생자의 신체에 지속될 때 그 의
미는 동일하지 않다. 그러므로 희생된 신체의 추는 부정적 신체 형식이 어떠한 신체에 특정되고 어떠한 
의미를 획득하는가를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희생된 신체의 미적 경험은 기존의 부정적 신체 형식이 희생의 대상으로 특정된 신체에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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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획득하고 이러한 의미가 신체의 변화를 통해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경험하는 데 있다. 따라
서 「봄의 제전」에서 신체의 부정성은 희생 과정에서 지속되며 미적 경험의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3. 「봄의 제전」에 나타난 과정적 신체의 미학적 의미

앞선 분석을 통해 「봄의 제전」에서 희생된 신체의 미학적 특성은 신체가 희생의 대상으로 위치하고 변
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품 전반에 존재하던 굴곡과 불균형 등의 부정적 신체 형식
은 특정한 신체의 선택과 분리를 통해 집단과 다른 관계적 위치에 놓이고 제의적 질서에 의해 움직임과 
행위 가능성이 제한되며 반복과 소진을 거쳐 붕괴에 이르는 시간적 변화와 결합할 때 비로소 ‘희생된 신
체’의 의미를 획득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과정적 신체의 핵심은 관계적 위치와 신체 상태의 변화에 
있다. 희생된 신체의 ‘과정적’ 특성은 특정한 신체가 공동체 안에서 희생의 대상으로 위치하게 되는 관계
적 변화와, 반복과 소진을 통해 신체 상태가 변화하는 시간적 과정이 결합하면서 구체화된다. 

희생자의 죽음은 앞선 변화들이 축적된 하나의 귀결점이다. 희생된 신체는 희생의 대상으로 선택되고 
분리되는 시점부터 관계적 위치와 신체 상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신체이기에 죽음은 이전부터 진행되
어 온 관계적․신체적 변화가 가시적으로 종결되는 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로써 희생의 과정은 최종적
인 죽음 이전부터 신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변화 자체를 포함하게 된다. 이는 희생된 신체에 대한 미
학적 분석을 하나의 신체가 희생자로 특정되어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과정 자체로 확장한다.

결국 「봄의 제전」에서 희생된 신체의 미학적 의미는 하나의 신체가 희생 대상으로 특정된 이후 관계적 
위치와 신체 상태가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축적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희생된 
신체는 관계적 특정과 시간적 변화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과정적 신체로 이해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니진스키와 바우쉬의 「봄의 제전」에 나타나는 희생된 신체의 부정적 형식과 그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희생된 신체의 미학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희생된 신체를 공동체적․제의
적 관계 속에서 희생의 대상으로 선택되고 관계적 위치와 신체 상태가 변화하여 죽음에 이르는 과정적 신
체로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선택과 분리, 강제, 왜곡, 소진, 붕괴를 분석 범주로 구성하여 두 작품에서 
희생이 신체적으로 형상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두 작품에서 희생된 신체의 추는 희생제물에게 새롭게 발생하는 외형적 왜곡이나 하나의 고
정된 ‘추한 신체’로 나타나지 않았다. 작품 전반에 존재하는 굴곡과 불균형, 규범적 신체 형식으로부터의 
이탈은 특정한 여성이 희생제물로 선택되고 집단으로부터 분리되면서 희생의 맥락 안에서 의미를 획득하
였다. 이후 제의적 질서 속에서 신체의 자율성과 행위 가능성이 제한되고, 반복과 시간의 누적을 통해 신
체의 피로와 상태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최종적인 붕괴로 이어졌다. 

두 작품에서 희생된 신체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니진스키의 작품에서는 턴 인, 굴곡된 
관절, 낮은 중심과 비대칭적 형태 등 규범적 발레 신체에서 이탈한 움직임이 희생제물에게 지속되며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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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맥락에서 의미를 획득하였다. 반면 바우쉬의 작품에서는 굴곡과 하강의 신체 형식이 지속되는 가운데 
희생제물의 이동과 행위가 직접적으로 제한되고, 반복과 흙의 접촉을 수행하는 실제 육체에 땀과 거친 
호흡, 피로와 흐트러진 외형이 축적되었다. 따라서 니진스키가 규범적 발레 신체의 형식적 부정이 희생의 
맥락에서 특정되는 방식을 보여준다면, 바우쉬는 신체의 취약성과 물질적 소진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
내는 방식으로 희생된 신체를 형상화하였다.

두 작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희생된 신체는 공통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관계적․시간적 변화 속에서 형
성되었다. 신체의 부정성은 조화로운 형상으로 회복되거나 제거되지 않은 채 희생의 과정에서 지속되며, 

관객은 이를 통해 희생이 수반하는 폭력과 취약성, 소멸의 의미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희생된 신체의 
미학적 의미는 신체의 부정성이 희생의 관계 속에서 의미화되고 그 변화의 과정이 미적 경험의 대상으로 
제시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봄의 제전」의 희생을 최종적인 죽음이나 하나의 희생 장면에 한정하지 않고 희생된 
신체가 붕괴에 이르는 과정 전체를 미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데 있다. 또한 작품 전반에 존재하는 신
체의 부정적 형식이 희생의 대상으로 특정된 이후 어떠한 미적 의미를 형성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희생된 신체를 관계와 신체 상태의 변화가 축적되는 과정적 신체로 이해함으로써 무용에서의 추를 기괴
하거나 훼손된 신체의 외형에 한정하지 않고 신체의 부정성이 작품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의미
화되는가의 문제로 확장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만 본 연구는 희생이라는 제의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신체의 부정성과 그 미적 의미를 중심으로 논
의를 한정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희생이라는 특정한 서사를 넘어 고통과 훼손, 소진과 해체, 소
멸 등 신체의 부정성이 다양한 예술적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를 형성하고 미적 경험으로 이어지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신체의 부정성이 추의 범주에 한정되지 않고 미와 숭고를 비롯한 다른 미적 
범주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 고찰함으로써 신체의 부정성과 미적 경험의 관계를 보다 확장된 관점
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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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esthetics of the Sacrificed Body in Vaslav Nijinsky’s 
and Pina Bausch’s Versions of The Rite of Spring

Kim, Shujin
Lecturer, Baekseok Art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sacrificed body in Vaslav Nijinsky’s and Pina Bausch’s The Rite of Spring, 
focusing on its negative forms, processual changes, and aesthetic significance. The “sacrificed body” is 
defined as a processual body whose relational position and bodily state change within a ritual structure. 
The works are analyzed through selection and separation, coercion, distortion, exhaustion, and collapse.

The analysis shows that negative bodily forms acquire meaning within sacrificial relations and 
develop through repetition, exhaustion, and collapse. Nijinsky foregrounds the formal negation of the 
normative ballet body, whereas Bausch exposes bodily vulnerability and material exhaustion. 

Thus, the sacrificed body gains aesthetic significance as bodily negativity persists through sacrifice, 
revealing violence, vulnerability, and dissolution through aesthetic experience.

Keywords: Sacrificed Body(희생된 신체), Sacrifice(희생), The Rite of Spring(봄의 제전), Processual Body(과정
적 신체), Bodily Negativity(신체의 부정성)


